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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교 활동 보고
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섬김을 통한 신앙과 열정 탐구

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라온 줄리엣 오워와 매기 콜린스는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합니다. 그들은 뉴욕시의 작은 아파트를 다른 두 명의 청년들과 공유하지만, 그것이 그들이 공유하는 전부는 아닙니다.

케냐 태생으로 가족이 텍사스 러벅에 정착한 줄리엣과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세일럼 출신인 매기는 지난 여름 미국 전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신앙에 기반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범교회적 청년 자원봉사자(YAV)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.

학사 학위를 받고 현재 텍사스 공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줄리엣은 "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. 여기[뉴욕]에 있으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뭔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"라고 말합니다.

그녀에게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"뭔가 다른 것"이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

스스로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, 미국과 전 세계에서 불의가 계속되게 만드는 구조를 변혁하고자 하는 줄리엣과 매기 같은 청년들은 미국장로교 특별 헌금 네 가지 중 하나인  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을 통해 부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. 

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은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 아니라, 미국장로교 청소년 수련회와 전국적인 이니셔티브인  "어린이 교육, 세상을 변화시키다" 또한 지원합니다. 이렇게 나누어 지원되는 이 헌금의 특징은 40%를 개별교회들이 보유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자체 사역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. 나머지 60%는  미국장로교 선교국의 사역을 통해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.

매기는 젊은이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살아가며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열정과 믿음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YAV 프로그램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.

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이 25년 넘게 해 온 것입니다.

매기는 "미국장로교가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.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에 기쁘게 참여해주세요.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진정으로 젊은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,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

줄리엣은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우리도 이에 동의합니다. 우리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주시고, 이곳 우리 지역 사회와 교회 곳곳에,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해 주십시오.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, 큰 힘이 됩니다.


기도합시다~ 
하나님, 줄리엣과 매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청년 자원 봉사자로 섬기는 모든 젊은이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 젊은 세대가 성장하고, 배우고,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 저희가 당신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.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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